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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6차(2013년)∼9차(2016년), 10차(2017)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잠재계층
성장분석, 3단계 접근법(three-step approach) 중 BCH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
까지)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은 무변화, 이차곡선변화의 형태보다는 선형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선형으로 감소하는 변화 궤적은 3개의 이질적인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상수준 감소형, 중수
준 감소형, 저수준 감소형)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저수준 감소형 집단이 상수준 감소형, 
중수준 감소형 집단보다 초3 시점의 미디어 기기 중독의 하위 요인인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모두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동안 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초3 시
점의 미디어 기기 중독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ypes of longitudinal changes in interactions between
mothers and 4-year-old children in primary school as well as the effects on media device addiction. To 
explore interaction type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latent class growth modeling (LCGM) and BCH 
were used in a three-step approach. Data from the 6-10th wave of the Panel Study of Korea Children
were used. First, the trajectory of the mother-child interactions was linear and decreased across time. 
This linear decrease was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trajectories: high-decreasing, 
average-deceasing, and low-decreasing. Second, BCH was performed to examine media device addiction
in each trajectory, and the findings show that children who had low initial mother-child interactions 
over tim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daily disturbances in adaptive functions such as withdraw or 
tolerance than other groups of children. The results indicate that maximizing the quality of mother-child
interactions in childhood through primary school can lower media device addiction in children.   

Keywords : Mother-Child Interaction, Media Device Addiction,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Withdrawal, Tolerance,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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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양육 특성이 반영되는 가장 

중요한 가족 요인 중 하나이며[1], 책 읽어주기, 이야기하
기, 함께 노래 부르기 및 게임 하기 등의 가정에서 공유
하는 활동이 포함된다[2]. 그동안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은 학습준비도, 친사회적 행동, 문제행동 등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지만[3-5], 여전히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 후속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그동안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횡단자료를 사용했기 때
문에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는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의 변화 패턴을 확인한 일부 연구 또한[6] 평균적인 단일
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는 데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집단 
내 존재할 수 있는 다수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7], 종단적 관점에서 두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
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 상호작
용의 변화 궤적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수준에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초기 아동기에 특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
식을 학습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8]. 애착 안정성은 
자녀 발달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 부모-자
녀 상호작용은 애착 안정성의 기저를 이루는 역할을 한
다[9 재인용]. 애착이론 및 사회학습이론 관점에서, 부모
-자녀 상호작용은 아동이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자신, 관계 등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내적 
작동 모델을 발달시킨다[8]. 건강한 내적 작동 모델은 아
동의 정서적 욕구를 총족시킬 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
는 기제로 작용한다[10]. 이에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아동의 경우 문제행동, 또래관계갈등이 더 적
게 나타나며,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11]. 부모
-자녀 상호작용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와 국외 연구 모
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종단자료 분석 결
과,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12].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면서 아동
의 미디어 기기 중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
부 연구에 따르면 아동 4명 중 1명꼴로 미디어중독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미디어 기
기 사용에 소비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초등학생의 발달 
과업에 필요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디어 기기 중독의 예방 및 치료는 중
요하다. 미디어 기기 중독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또
래애착, 공격성, 학교부적응, 집단따돌림가해행동, 수면
의 질 등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8].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
으로 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디어사
용시간은 증가하였으며, 미디어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학교적응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 
중의 하나는 부모의 양육특성 및 부모-자녀관계이다. 자
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자녀의 지각, 정서, 사고의 길잡
이 역할을 하는 내적 작동 모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20 
재인용].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부모-자녀관계
와 부정적 부모-자녀관계 모두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특히, 어머니의 허용적,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미디어중
독사용자 발생의 확률을 증가시켰다[14]. 초등학생이 지
각하는 불안정한 부모애착은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을 높
이며[22], 부모 돌봄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심리적 특
성인 주관적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23-24].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

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3
학년 시기의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
가?

2) 확인된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유형에 따라 초3 시
기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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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

널 6차(2013년)∼9차(2016년), 10차(2017) 자료를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 상호작용의 4개 시점 중 
적어도 한 번 이상 응답한 사례, 미디어 기기 중독에 응
답한 사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374명이 포함되었다.

2.2 연구 도구
2.2.1 모-자녀 상호작용
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

널 6차(2013년)∼9차(2016년)의 4개 시점의 9문항을 사
용하였다. 어머니가 지난 일주일동안 각 문항에 대해 활
동하는 정도를 ‘(1점) 전혀 하지 않음, (2점) 1∼2번, (3
점) 3∼6번, (4점) 매일함’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 문항은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2].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6차 α=.84, 7차 α=.83, 8차 
α=.83, 9차 α=.82이다.

2.2.2 미디어 기기 중독
초등학생의 미디어 기기 중독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10차(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일상생활장애(5문
항), 금단(4문항), 내성(4문항)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해하는 금단 1문항
(‘PC·스마트폰을 할 때 건드려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
는다.’), 내성 1문항(‘밤새워서 PC·스마트폰을 하지는 않
는다.’)을 제거한 후 각 3문항으로 분석을 하였다. 어머니
가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
다)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일상생활장애 ‘PC․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피곤해 수업시간에 잔다고 한다.’, 
금단 ‘PC․스마트폰을 안 할 때, 다른 것에 집중 못하고 불
안해 보인다.’, 내성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PC․스마트폰
을 사용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 내적일관성 신뢰
도는 일상생활장애 α=.74, 금단 α=.70, 내성 α=.62이다.

2.3 분석 방법
4시점 동안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양상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성장분석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리고 모-자녀 상호작용의 잠재계층에 따른 미디어 기기 

중독 차이 검증을 위해 BCH 방법(BCH method)을 사
용하였다[25]. SPSS 22.0, Mplus 8.3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여 결측치를 처
리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6차(2013년) 자료, 자녀에 대한 

정보는 10차(2017년) 자료에 기초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20대 34명(2.5%), 30대 1,103명
(80.3%), 40대 207명(15.1%), 50대 5명(.4%), 무응답 
25명(1.8%)이며, 최종학력은 중졸 5명(.4%), 고졸 379명
(27.6%), 전문대졸 376명(27.4%), 대졸 515명(37.5%), 
대학원졸 70명(5.1%), 무응답 29명(2.1%)이다. 자녀의 
월령은 110개월 72명(5.2%), 111개월 234명(17.0%), 
112개월 367명(26.7%), 113개월 364명(26.5%), 114개
월 210명(15.3%), 115개월 61명(4.4%), 116개월 29명
(2.1%), 117개월 14명(1.0%), 무응답 23명(1.7%)이며, 
성별은 남아 693명(50.4%), 여아 681명(49.6%)이다.

Variables Category N %

Mothers’ 
age (yr)

24-29 34 2.5
30-39 1,103 80.3
40-49 207 15.1
50-53 5 .4

No response 25 1.8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d 5 .4
High school graduated 379 27.6

Community college 
graduated 376 27.4

University graduated 515 37.5
Graduate school graduated 70 5.1

No response 29 2.1

Child’s 
age

(months)

110 72 5.2
111 234 17.0
112 367 26.7
113 364 26.5
114 210 15.3
115 61 4.4
116 29 2.1
117 14 1.0

No response 23 1.7
Child’s
gender

Male 693 50.4
Female 681 49.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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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f CFI TLI RMSEA(90% C.I.) SRMR
Mean

Intercept Linear Quadratic
No growth 501.510*** 8 .764 .823 .212(.196-.228) .139 2.175***

Linear 19.107** 5 .993 .992 .045(.025-.068) .028 2.312*** -.087***
 Quadratic 7.984** 1 .997 .980 .071(.032-.121) .013 2.300*** -.051*** -.011**

* p<.05, ** p<.01, *** p<.001

Table 2.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6
2 6160.950  6207.979 6179.390 .750 .0000 .0000 36.0 64.0 

3 5623.150 5685.855 5647.736 .790 .0000 .0000 8.7 42.7 48.6 
4 5495.960 5574.342 5526.693 .718 .2451 .0000 24.9 4.4 45.0 25.8 

5 5417.926 5511.985 5454.806 .739 .0123 .0000 15.4 8.2 41.4 .8 34.3 
6 5400.508 5510.243 5443.534 .755 .2503 .0000 15.4 .8 6.0 41.3 34.4 2.0 

Table 3. Fit indices for unconditional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models 

3.2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양상
먼저,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에 대

한 최적 모형을 찾기 위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
차곡선변화모형을 비교하였으며, Table 2에 제시된 것
처럼 무변화모형보다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선형변화모형과 이
차곡선변화모형은 CFI, TLI 값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RMSEA 값이 선형변화모형이 더 좋기 때문에, 해석의 용
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형변화모형을 잠재계층성
장분석을 위한 기저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최적의 잠재계층을 확인하
기 위해 잠재계층이 2개인 모형에서 6개인 모형까지 비
교하였으며(Table 3 참조), 모형 적합도, 잠재계층 분류
율, 해석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잠재계층이 
3개인 모형이 상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
계층이 3개인 모형의 평균 사후확률은 .89 이상으로 확
인되었다.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양상에 따른 3개 잠재계층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의 8.7%인 119명이 
포함된 첫 번째 잠재계층은 초깃값 3.134(p<.001), 선형
변화율 -.088(p<.001)이며, ‘상수준 감소형 집단’으로 명
명하였다. 전체의 48.6%인 668명이 포함된 두 번째 잠
재계층은 초깃값 2.482(p<.001), 선형변화율 -.091(p<.001)
이며, ‘중수준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의 
42.7%인 587명이 포함된 세 번째 잠재계층은 초깃값 
1.957(p<.001), 선형변화율 -.084(p<.001)이며, ‘저수준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1 3.134***(.070) -.088***(.021)
2 2.482***(.025) -.091***(.007)

3 1.957***(.025)  -.084***(.007)
* p<.05, ** p<.01, *** p<.001

Table 4.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 Class 1: high-decreasing Class 2: average-deceasing, Class 
3: low-decreasing

Fig. 1. Profile plot of 3-class models

3.3 잠재계층에 따른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차이 
    검증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양상에 따른 3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BCH 방법(BCH method)을 적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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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E.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Class1 119 1.331 .042

33.581***
(1,2<3)Class2 668 1.391 .017

Class3 587 1.535 .021

Withdrawal
Class1 119 1.392 .054

23.405***
(1,2<3)Class2 668 1.420 .021

Class3 587 1.576 .024

Tolerance
Class1 119 1.341 .048

28.549***
(1,2<3)Class2 668 1.348 .019

Class3 587 1.511 .023
※ Class 1: high-decreasing Class 2: average-deceasing, Class 3: low-decreasing

* p<.05, ** p<.01, *** p<.001

Table 5. Equality tests of means across classes using the BCH procedure

분석 결과, 미디어 기기 중독의 하위 요인인 일상생활
장애, 금단, 내성 모두에서 잠재계층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3집단(저수준 
감소형 집단)이 잠재계층 1집단(상수준 감소형 집단)과 2
집단(중수준 감소형 집단)보다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모두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
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몇 개의 유형
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확인된 모-자
녀 상호작용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의 모-
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은 무변화, 이차곡선변화의 형
태보다는 선형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리고 선형으로 감소하는 변화 궤적은  3개의 이
질적인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상수준 감소형, 중수준 감
소형, 저수준 감소형)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잠재계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
은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 가장 많은 모
-자녀 상호작용을 보이는 특징이 있지만, 4년 동안 감소
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상수준 감소형 집단’으로 명
명하였으며, 전체의 8.7%인 119명이 포함되었다. 두 번
째 집단은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 중간 
수준의 모-자녀 상호작용을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 4년 
동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중수준 감소형 집

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48.6%인 668명이 포함되
었다. 세 번째 집단은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 가장 낮은 모-자녀 상호작용을 보이는 특징이 있으
며, 4년 동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저수준 감
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42.7%인 587명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잠재계층의 특징은, 첫째,  3개의 
이질적인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상수준 감소형, 중수준 
감소형, 저수준 감소형) 모두 모-자녀 상호작용이 감소하
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4년 동안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유아기에서 초등학령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정보다 
학교 및 학원 등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
이 감소한 결과일 수 있다[6, 12]. 또한 유아기에서 초등
학령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증가
하면서 가정 내 모-자녀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상수준 감소형 집단(8.7%)보다 중수준 감
소형 집단과 저수준 감소형 집단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실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 직장에 투자하
는 시간 및 에너지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절대
적인 시간 및 에너지가 부족하며[26], 이에 모-자녀 상호
작용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
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미디어 기기 중독의 하
위 요인인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모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저수준 감소형 집단이 상수준 감소형, 중수준 감소형 집
단보다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모두 평균 점수가 더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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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및 초등학교 시기의 미디어 이용정도 및 미디어 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7, 27]와 맥을 같
이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처방가설(self-medication hypothesis)에 따르
면 인간의 물질 남용은 부정적인 정서 및 상황에 대한 보
상적 자기처방행동인데[28 재인용], 모-자녀 상호작용이 
부족할 때 아동은 보상적 자기 처방으로 미디어 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모-자녀 상호
작용 수준이 높을 경우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 결핍에 
대한 보상적 기제로 미디어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할 가
능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는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수준을 낮추기 위해 자녀 연
령을 고려한 긍정적 모-자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
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상담, 코칭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
구에서는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의 모-
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을 확인하였는데, 영유아기 시
기의 모-자녀 상호작용이 자녀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 출생 시기부터 초등학령기까
지의 모-자녀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몇 개의 유형
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자녀 상호작용 또한 자녀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부-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과 자
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
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유아기와 초등학령기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궤적에 따라 이질적인 특징이 있는 3개 잠재계층
(상수준 감소형, 중수준 감소형, 저수준 감소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3개 잠재계층은 유아기와 초
등학령기(초2까지) 동안 공통적으로 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감소하는 패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아기와 초등학령기 4년 동안 모-자녀 상호 작용 수준
이 높은 잠재계층의 자녀가 모-자녀 상호 작용 수준이 낮
은 잠재계층의 자녀보다 미디어 기기 중독의 하위 요인
인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점수가 모두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는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동안 
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초3 시점의 미디
어 기기 중독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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